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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요약>

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해외직 투자가 고용의 질 인 측면, 구체 으로 국내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 에 미치

는 효과를 실증 으로 분석하 다. 이를 해 산업 수 의 해외직 투자 자료(한국수출입은행)와 개인 패 자료

(KLIPS)를 매칭․연결하여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통제하는 방법론을 사용하 다. 해외직 투자가 경우에 따라 

차별 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, 총액 수 뿐만 아니라 투자 상국별 액, 기업규모에 따른 효과를 

추정하 다. 

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 우선, 투자 상국, 기업규모에 따라 해외직 투자가 국내 근

로자의 고용형태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. 기업 근로자의 경우 해외직 투자가 고용형태 면에서 

체로 유리 – 정규직 확률은 증가, 비정규직이나 간 고용 확률은 감소 - 한 것으로 보이며, 특히 베트남 해

외직 투자의 효과가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. 이는 국내 모기업을 심으로 한 리․기술 정규직 수요 증가나 

상 으로 높은 기업 정규직의 고용 안정(경직)성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. 다음으로, 해외직 투자는 국내 

근로자의 임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경우 체로 부정 인 향을 보인다. 특히, 베트남 해외직 투자는 기

업규모에 상 없이 국내 정규직 근로자의 임 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, 이는 해외직 투자를 통한 해외 

임노동력 활용의 결과로 보인다. 이러한 분석결과는 투자 상국, 기업규모 등에 따라 해외직 투자로 인한 질

 고용수 의 변화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, 투자지원이나 외정책 입안․수정 시 차별  효과에 한 고려

가 필요함을 시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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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서 론 

최근 속히 진행되고 있는 경제의 로벌화, 정보통신기술의 발 , 국가 간 자본  서비스 이동

의 심화 등으로 인해, 로벌 아웃소싱이나 해외직 투자(Foreign Direct Investment: FDI)가 빠른 

증가세를 보이고 있다. 황선웅(2017)에 따르면, 우리나라의 제조업 해외직 투자는 1980년  후반 

이후 속도로 증가하여, 1990년 4.8억 달러 수 이던 연간 투자액이 2015년에는 73.2억 달러로 15

배 이상 증가하 고,  투자액 기 으로는 1990년(11.8억 달러) 비 2015년(1,074.4억 달러)에 

91배 이상 증가하 다.

이러한 기업의 해외직 투자 결정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일자리, 근로자의 임   고용형태 등에 

향을 미칠 수 있다. 로벌 아웃소싱(오 쇼어링)과 마찬가지로, 해외직 투자는 국내 생산  

수출을 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, 이에 따라 국내 일자리  고용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

된다는 우려가 많다. 한편, 해외직 투자는 유형, 투자국  투자 상국, 산업, 기업, 고용 종류 특

성 등에 따라서 반드시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 한 존재한다. 황선웅

(2017)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78개 업종의 15년 간(2000년∼2014년) 패 자료를 이용하여,1) 해외직

투자 상국에 따른 효과 차이를 발견하 다. 개도국에 한 해외직 투자는 국내 고용에 부정

인 향을 보인 반면, 선진국에 한 투자는 부정  효과가 찰되지 않거나 오히려 정  효

과를 보인 경우가 있었다. 혜정 외(2010)는 제조업 25개 업종(한국표 산업분류 4차 개정 기 )

의 1982년∼2008년 패  자료와 제조업 56개 업종(한국표 산업분류 6차 개정 기 )의 1992년∼

2008년 패  자료를 이용하여 해외직 투자의 고용효과를 분석하 다.2)3) 분석 결과, 장기/단기, 생

산직/사무직, 자본집약 /노동집약  산업별로 추정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 해외직 투

자는 단기 으로는 국내 고용에 부정 인 향을 주지만, 장기 으로는 정 인 향을 주거나 

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. 생산직과 사무직 고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, 생산

직에서는 단기 으로 고용에 부정 인 효과가 나타났다가 일정 시  이후 사라지는 반면, 사무직

의 경우에는 단기 으로도 부정 인 향이 없으며 장기 으로는 오히려 정 인 고용증  효과

를 보인다. 자본집약  산업과 노동집약  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, 해외직 투자의 단기  효

과는 노동집약  산업에서만 유의하게 음(-)으로 나타났으며, 장기  효과는 두 산업에서 모두 유

의하지 않았다.

한편, 해외직 투자가 국내 근로자의 고용형태( . 정규직 여부, 간 고용 여부)나 임  등 고용의 

질 인 측면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. 상기 제시된 연구들을 포함한 기존연구

에서는, 주로 산업이나 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, 총고용에 미치는 향이나 학력(숙련도)수 ( . 

고학력/ 학력, 생산직/사무직)별 고용효과 차이 등에 을 두고 분석하고 있으며, 개인 수 의 

1) 통계청의 ｢ 업제조업조사｣, 한국은행의 ｢산업연 표｣와 한국수출입은행의 ｢해외투자DB｣를 이용하여 시

스템 GMM 모형을 통해 추정하 다 

2) 통계청의 ｢ 업제조업조사｣와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 투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정효과 는 임의효

과 패 모형을 통해 추정하 다.

3) 해외직 투자와 국내 고용(량) 련 선행연구는 혜정 외(2010) p.106∼112 참조. 



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고용형태나 임 수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국내연구는 무하다.  

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 투자가 우리나라 임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시간당 임 에 미치는 효

과를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. 기존연구들과는 달리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분석 상

으로 포함하고, 산업수 의 해외직 투자 자료와 개인수 의 패 자료를 매칭․연결하여 개인의 

고유한 특성을 통제하는 방법론을 사용한다. 해외직 투자가 국내 고용량에 미치는 향이 투자

상국에 따라 달라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, 본 연구에서도 국, 베트남, 미국, 일본 등 주

요 투자 상국별로 해외직 투자의 고용형태․임 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. 한 해외직

투자와 고용의 특성상, 기업규모, 특히 기업과 소기업 구분에 따른 차이에도 주목한다.

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. 이어지는 Ⅱ장에서는 해외직 투자 동향  특성에 해 

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본다. Ⅲ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  변수를 설명하고 해외직 투자가 

국내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. Ⅳ장에서는 해외직 투자가 

국내 임 에 미치는 향을 고용형태별로 나 어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다.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

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시사 을 정리한다. 

Ⅱ.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특성 

우리나라의 해외직 투자 련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 본 연구에 사용된 해외직 투

자 자료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공한 기업별 자료이며, 산업별, 상국별, 목 별로 나 어 추이 

 황을 살펴보았다.

1. 산업별 해외직 투자

 

산업 구분은 투자 (모)기업의 업종, 구체 으로 표 산업분류 8차 분류(2-digit)를 기 으로 구분

하 다.4)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5년간의 산업별 해외직 투자 추세를 스톡(stock) 총액에 

따른 상  10개 산업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 첫째, 우리나라의 해외직 투자는 주로 제조업

을 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. 특히 ‘ 자부품, 상, 음향  통신장비 제조업’의 순 는 상승

세를 보이며 2007년부터 부동의 1 를 차지하고 있다. ‘자동차  트 일러 제조업’ 해외직 투자 

한 2002년 5 를 시작으로 꾸 히 증가하여 2008년부터는 2 를 유지하고 있다. 둘째, 자원 련 

산업의 해외직 투자가 2008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. ‘석탄, 원유  우라늄 업’의 

경우, 2008년까지는 10 권 밖이었다가 2009년부터 10 권 안으로 진입하여 2010년 7 , 2012년 3

, 2014년과 2016년에는 6 를 기록하고 있다. ‘ 기, 가스  증기업’도 2010년까지는 10 권 밖이

4)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코드가 분류 수 까지만 제공되었기 때문에 더 세분된 업종 구분은 불가능하 다. 

투자 모기업이 아닌 해외 법인의 업종으로 구분하더라도 본 연구의 III, Ⅳ장 분석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

을 뿐만 아니라, 국내 고용에 미치는 직 인 향은 모기업을 심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, 본 연구

에서는 모기업 기 의 업종 구분을 사용하 다.



었다가 2011년부터 순 권 내로 진입하여 2012년 4 , 2014년과 2016년에는 3 로 상승하 다. 이

는 2008년 이후 ‘자원개발’ 목 의 투자 증가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([그림 2]∼[그

림 4] 참조). 

<표 1> 해외직 투자(stock) 산업별 비율 추이 - top 10 산업 (2002∼2016년)

[2002년]

KSIC 산업명 FDI stock(억원) 비 (%)

31 기타 기기계  기변환장치 제조업 34260.96372 17.69 

28 조립 속제품 제조업; 기계  가구 제외 34038.46343 17.58 

32 자부품, 상, 음향  통신장비 제조업 27347.72665 14.12 

51 도매  상품 개업 18945.75257 9.78 

34 자동차  트 일러 제조업 10906.01742 5.63 

27 제 1차 속산업 10415.06086 5.38 

36 가구  기타제품 제조업 8773.939082 4.53 

74 문, 과학  기술 서비스업 5958.00498 3.08 

15 음·식료품 제조업 4926.51055 2.54 

23 코크스, 석유정제품  핵연료 제조업 4447.581372 2.30 

[2006년]

KSIC 산업명 FDI stock(억원) 비 (%)

34 자동차  트 일러 제조업 41811.90367 12.42 

28 조립 속제품 제조업; 기계  가구 제외 36649.76304 10.89 

32 자부품, 상, 음향  통신장비 제조업 34534.91025 10.26 

24 화합물  화학제품 제조업 22904.61436 6.80 

70 부동산업 19667.18918 5.84 

27 제 1차 속산업 18592.24662 5.52 

31 기타 기기계  기변환장치 제조업 17942.59164 5.33 

36 가구  기타제품 제조업 17741.98663 5.27 

51 도매  상품 개업 16624.3329 4.94 

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6213.1614 4.82 

[2010년]

KSIC 산업명 FDI stock(억원) 비 (%)

32 자부품, 상, 음향  통신장비 제조업 120585.5737 13.14 

34 자동차  트 일러 제조업 113744.435 12.39 

28 조립 속제품 제조업; 기계  가구 제외 61087.01664 6.66 

51 도매  상품 개업 53075.58984 5.78 

29 기타 기계  장비 제조업 50364.61956 5.49 

27 제 1차 속산업 47520.98672 5.18 

10 석탄, 원유  우라늄 업 46910.14476 5.11 

31 기타 기기계  기변환장치 제조업 38698.63748 4.22 

24 화합물  화학제품 제조업 31498.95388 3.43 

23 코크스, 석유정제품  핵연료 제조업 31315.18456 3.41 



[2012년]

KSIC 산업명 FDI stock(억원) 비 (%)

32 자부품, 상, 음향  통신장비 제조업 197584.0494 14.74 

34 자동차  트 일러 제조업 134742.931 10.05 

10 석탄, 원유  우라늄 업 119440.8878 8.91 

40 기, 가스  증기업 89184.38435 6.65 

28 조립 속제품 제조업; 기계  가구 제외 78273.53901 5.84 

51 도매  상품 개업 68741.08172 5.13 

29 기타 기계  장비 제조업 65520.10302 4.89 

31 기타 기기계  기변환장치 제조업 57276.74932 4.27 

27 제 1차 속산업 55797.09935 4.16 

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1483.76062 3.84 

[2014년]

KSIC 산업명 FDI stock(억원) 비 (%)

32 자부품, 상, 음향  통신장비 제조업 211756.419 12.64 

34 자동차  트 일러 제조업 135439.1824 8.08 

40 기, 가스  증기업 123340.5924 7.36 

27 제 1차 속산업 117478.579 7.01 

66 보험  연 업 99239.09881 5.92 

10 석탄, 원유  우라늄 업 90150.94706 5.38 

51 도매  상품 개업 81723.51227 4.88 

74 문, 과학  기술 서비스업 72843.29907 4.35 

65 융업 64002.35671 3.82 

28 조립 속제품 제조업; 기계  가구 제외 59998.9737 3.58 

[2016년]

KSIC 산업명 FDI stock(억원) 비 (%)

32 자부품, 상, 음향  통신장비 제조업 298424.8335 13.60 

34 자동차  트 일러 제조업 170917.0515 7.79 

40 기, 가스  증기업 148067.5266 6.75 

27 제 1차 속산업 135518.376 6.17 

65 융업 114218.0689 5.20 

10 석탄, 원유  우라늄 업 108205.0794 4.93 

51 도매  상품 개업 101270.9158 4.61 

74 문, 과학  기술 서비스업 94261.17465 4.29 

24 화합물  화학제품 제조업 77767.74349 3.54 

31 기타 기기계  기변환장치 제조업 70771.06535 3.22 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 투자 자료.

주: 해외직 투자액은 달러 기 의 한국수출입은행 원자료를 연도별 원-달러 환율을 이용하여 원화로 환산

하여 사용함.



2. 상국별 해외직 투자 

[그림 1]에는 미국, 국, 베트남, 일본 등 주요 상국별 해외직 투자 스톡(비 ) 추이가 제시되어 

있다. 우선 통 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왔던 국 추이를 보면, 2002년 9.3%를 시작으로 

2006년(21.8%)까지는 비  면에서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2016년에도 상기 

4개국 에서는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. 이러한 국으로의 해외직 투자는 기타 국으로

의 해외직 투자와 체 인 계를 보인다.5) 즉, 국으로의 해외직 투자가 증가(감소)한만큼 비

슷한 수 으로 기타 국으로의 해외직 투자는 감소(증가)하는 경향을 보인다. 한편, 미국으로의 해

외직 투자는 2002년 약 8%에서 시작하여 감소하다가 2007년 이후 2% 내외의 수 을 유지하고 

있다. 최근 우리나라와의 무역이 증하고 있는 베트남은 해외직 투자 면에서는 국과 미국보다

는 낮은 수 이지만 2007년 이후부터는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.6)

[그림 1] 해외직 투자(stock) 주요 상국별 비  추이(2002∼2016년)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 투자 자료.

5) ‘기타’ 국은 미국, 국, 베트남, 일본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를 포함한다.

6) 베트남은 우리나라 수출 상국 순 에서, 2014년 6 , 2015년 4 , 2017년 3 로 부상했으며, 베트남 수입 

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 도 2007년 8.5%에서 10년 후인 2017년에는 22.1%로 2.6배 증가하 다. 

한국무역 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, “2020년 ( )베트남 수출액이 900억 달러를 돌 하면서 베트남

이 국에 이어 2  수출 시장으로 부상할 망”이다(조선일보 2018.3.21.일자).



3. 목 별 해외직 투자 

[그림 2]는 해외직 투자 목 별 추세를 보여 다. 투자 목 은 ‘수출 진’, ‘ 지시장진출’, ‘제3국

진출’, ‘자원개발’, ‘원자재확보’, ‘ 임활용’, ‘선진기술도입’, ‘보호무역타개’, ‘기타’ 등 9가지로 구분되

어 있다. 연도별 투자액의 증감을 보다 선명하게 알아보기 해, 앞선 산업별, 상국별 분석과는 

달리 목 별 분석에서는 량(stock)이 아닌 유량(flow)을 기 으로 살펴보았다. 

[그림 2] 해외직 투자(flow) 목 별 추이(2002∼2016년)

[그림 2]에서 보면, 다양한 목  가운데 ‘ 지시장진출’ 목 의 해외직 투자가 꾸 한 증가세를 보

이며 2016년 기  압도 으로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. 이는 기업이 

국내가 아닌 해외에 직 투자하는 것이 주로 지시장 개척과 지에서의 생산  매를 한 것

임을 보여주는 결과로서, 해외직 투자로 인한 수출 체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. ‘자원개

발’ 목 의 해외직 투자 한 큰 변동을 보인다. 2008년 이 에는 ‘수출 진’을 한 해외직 투자

에 비해 낮은 수 이었으나 2008년 이후에는 역 하여 ‘수출 진’보다 높은 수 을 보이며 ‘ 지시

장진출’에 이어 2 를 기록하고 있다. 특히 2008년과 2012년 사이 자원개발 투자액이 격히 증가

하 다. 이러한 추세가 나타난 이유는 2008년 이후, 특히 2008년∼2012년에 자원 련 산업에서의 

해외직 투자액이 크게 증가하고7) 그  부분이 ‘자원개발’ 목 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. 

7) <표 3>에서 보면, 2006년까지는 해외직 투자액 기  10  산업에 속하지 못했던 ‘석탄, 원유  우라늄 



[그림 3]의 ‘석탄, 원유  우라늄 업’ 내 투자목 별 비 을 보면, ‘자원개발’이 매년 95% 이상으

로 거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[그림 4]에 제시된 ‘ 기, 가스  증기업’에서 한 

2008년 이 에는 ‘자원개발’이 ‘ 지시장진출’ 목 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 을 보 으나, 2010년 

이후에는 그 비 이 80% 내외에 육박하며 매우 큰 비 을 차지한다.

[그림 3] 석탄, 원유  우라늄 업 내 투자목 별 비 (2002∼2016년)

[그림 4] 기, 가스  증기업 내 투자목 별 비 (2002∼2016년)

업’이 2010년에는 7 , 2012년에는 3 까지 상승했으며, 2014년과 2016년에는 6 를 기록하 다. ‘ 기, 

가스  증기업’ 한 비슷한 추세 - 2006년 이 에는 10 권 밖이었다가 2010년 11 , 2012년에는 4 , 

2014년과 2016년에는 3 를 기록하며 10 권 유지 - 를 보인다.



III.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

1. 분석 자료  모형 

    

본 연구의 분석을 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수  원자료에 기 하여 연도별, 산업별 해외직

투자 지표 - 스톡 총액, 투자 상국별 액- 를 구성한 후 한국노동패 조사(KLIPS)의 개인 패

데이터와 종사업종을 기 으로 매칭(matching), 연결한 자료를 사용하 다. 앞서 밝힌 바와 같이, 

산업 구분은 투자 모기업의 분류(2-digit) 업종(표 산업분류 8차)을 기 으로 구분하 다. 해외

직 투자액은 환율변동의 향을 배제하기 해 달러 기 의 한국수출입은행 원자료를 연도별 원-

달러 환율을 이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액수를 사용하 다. 분석 기간은 2003년∼2016년(KLIPS 6차

∼19차),8) 분석 상은 20세 이상∼65세 미만 임 근로자로 한정하 다. 

본 장의 분석에서는 종속변수가 이항 변수(binary variable)인 근로자의 고용형태이므로 기본 으

로 패  로빗 모형(랜덤효과(R.E.))을 이용하여 추정하 다.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

있다. 

 











 
  인경우

 
 ≤인경우


           ×     (식 1)

 식에서 
 는 근로자 개인 의 년도 고용형태 련 찰되지 않는 잠재(latent) 변수이고, 

는 근로자 개인 의 년도 고용형태 - ① 직 고용 정규직 여부(정규직=1, 이외=0), ② 직 고용 

비정규직 여부, 는 ③ 간 고용 여부 –를 나타낸다. 직 고용 비정규직은 시간제와 기간제, 간

고용은 견, 용역직을 포함한다.   는 근로자 개인 가 종사하는 산업의 년도 해외직

투자 지표(로그 값) - ① 스톡 총액 는 ② 투자 상국( 국/베트남/미국/일본/기타)별 액–로

서, 본 연구의 주요 심 변수에 해당한다. 투자 상국에 따라 해외직 투자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

기 때문에 투자 총액뿐만 아니라 주요 상국별 액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해보았다.   는 근로

자 개인 가 종사하는 산업의 년도 모기업 거래비율 지표를 나타내며, 해외직 투자 모기업 

거래비율이 50% 이상이면 1, 미만이면 0의 값을 갖는다. 여기에서 모기업 거래비율은 해외법인의 

총매출액  모기업 련사 매출액의 비 (%)을 의미하며,9) 해외직 투자 유형을 통제하기 해 

포함되었다.10) 해외직 투자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여 투자액과 모기업 거래비율 변수에 해서

8) 해외직 투자는 직  년도 지표이므로 2002년∼2015년 자료를 이용하 다.

9) 모기업 거래비율 = [( 지 계사+한국투자자+제3국 계사 매출액)÷총매출액]×100.



는 당기() 값 신 기() 값(pre-determined value)을 사용하 다. 는 근로자 개인 의 

년도 고용형태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 직장 특성 변수 벡터로, 근로자의 성별, 연령, 교육

수 (4년제 졸 여부), 혼인상태(기혼유배우 여부), 가구주 여부, 직경력, 직장의 노동조합 유무, 

직장규모( 소기업 여부: ), 업종(제조업 여부) 변수 등을 포함한다.   ×는 해외직 투

자 지표와 직장규모( 소기업 여부) 변수와의 상호작용 항(interaction term)을 나타내며, 해외직

투자가 고용형태에 미치는 효과가 직장규모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해 포함하 다. 는 

근로자 개인()별, 는 연도()별 더미변수 벡터로, 개인의 찰되지 않는 이질성(unobserved 

heterogeneity)과 연도별 효과를 통제한다. 는 오차항을 나타내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

다. 

본 장에서는 분석결과의 강건성(robustness)을 확인하기 해 고정효과(F.E.) 패  모형을 추가

으로 추정하 다. 이 경우 근로자의 성별은 시간불변인 계로 고정효과 모형에서 추정될 수 없으

므로 추정식에 포함하지 않았다. 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에 한 자세한 사항은 

<표 2>를 참조하기 바란다.

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에 한 기 통계 값은 <표 3>에 정리되어 있다.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고용

형태와 련해서는, 정규직이 체의 약 3/4(74%)를 차지하고 비정규직이 22%, 간 고용은 4%에 

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 해외직 투자 련 변수들을 보면, 해외직 투자 총액은 평균 2조 2,184억 

원으로, 이를 상국별로 나  투자 액은 기타 국을 제외하면 국이 평균 5,900억 원으로 가장 

높고, 그 다음으로 미국(4,790억 원), 베트남(797억 원), 일본(514억 원)순으로 나타났다. 해외직 투

자 유형은 해외법인의 모기업거래 비율이 50% 이상인 경우가 12%로 낮은 수 을 보 다. 개인 특

성과 련해서는, 남성 63%, 4년제 졸 이상 26%, 기혼 유배우자 70%, 가구주 59%로 나타났다. 

연령 는 20 가 14%, 30∼40  63%, 50  19%, 60  4%로 장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. 직장 

련 특성을 보면, 제조업 32%, 소기업 75%, 직장노조가 있는 경우가 18%를 차지하고, 직경력 

평균은 7.12년, 시간당 임  평균은 11,667원으로 나타났다. 

10)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공받은 해외직 투자 원자료를 보면, 기업별 모기업 거래비율이 0과 100을 심으

로 집 되어 나타나는 양극화 양상을 보인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, 모기업 거래비율이 체의 1/2 이상

인지 아닌지에 따라 질 으로 다른 유형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 다. 

모기업 거래비율을 연속변수 형태로 포함하더라도 다른 변수들의 추정결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.



<표 2> 변수의 정의  측정방법

변수 명 정의  측정방법

고용형태

  ① 직 고용 정규직

  ② 직 고용 비정규직

  ③ 간 고용

근로자의 고용형태에 한 더미변수 

 ① 직 고용 정규직 여부 (정규직=1, 이외=0)

 ② 직 고용 비정규직
1)
 여부 (비정규직=1, 이외=0)

 ③ 간 고용
2)
 여부 (간 고용=1, 이외=0)

시간당 임 근로자의 시간당 임 (단 : 원)의 로그 값

(시간당 임  = [월평균임 ×(12/365)]÷[주당정규근로시간/7])

 * 주당정규근로시간에 과근무 포함

해외직 투자

  1. FDI stock 총액

  2. FDI_ 국/ FDI_베트남/

     FDI_미국/ FDI_일본/ FDI_기타

근로자가 종사하는 산업의 년도(t-1) 해외직 투자 지표3)

 1. 해외직 투자(stock) 총액(단 : 원)의 로그 값

 2. 상국( 국/베트남/미국/일본/기타)별 해외직 투자 액(단 : 

   원)의 로그 값

해외직 투자 유형

  모기업거래 50% 이상

근로자가 종사하는 산업의 년도(t-1) 해외직 투자 유형 지표

(모기업 거래비율 50% 이상 = 1)

성별

  남성

근로자의 성별 더미변수

(남성=1)

연령

  20  / 30  / 40  / 50  / 60

근로자의 연령 별 더미변수 (각 연령 에 속한 경우=1)

* 연령  구분 : 20 (20〜29세), 30 (30〜39세), 40 (40〜49세), 50

(50〜59세), 60 (60〜65세 미만)

교육수  

  4년제 졸

근로자의 교육수 에 한 더미변수 

(4년제 졸 이상 = 1)

혼인상태

  기혼 유배우

근로자의 혼인상태에 한 더미변수 

(기혼 유배우= 1)

가구주 근로자의 가구주 여부 더미변수 (가구주 = 1)

직경력(연수) 근로자의 재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 (단 :년)

직장 노동조합

  유 노조

근로자가 일하는 직장의 노동조합 유무 더미변수

(노동조합이 있는 경우= 1)

직장 규모 

  소기업

근로자가 일하는 직장의 종업원 수 규모에 한 더미변수

(300인 미만 소기업 = 1)

해외직 투자×직장규모 해외직 투자( 년도)와 직장규모 변수의 곱(상호작용항)

산업 

  제조업

근로자의 종사 업종에 한 더미변수 

(제조업 종사 = 1)

연도

  2003년∼2016년

2003∼2016년에 한 연도별 더미변수들

주: 1) 직 고용 비정규직: 시간제, 기간제

   2) 간 고용: 견, 용역

   3) 모기업의 산업 분류 기



<표 3> 분석표본의 특성

변수 명 평균 표준편차

직접고용 정규직 0.74 0.44 

직접고용 비정규직 0.22 0.41 

간접고용 0.04 0.19 

시간당 임금 (단위: 원)* 11,667.45 8,657.70 

FDI stock 총액 (단위: 억원) 22,183.98 36,700.31 

FDI_중국 (단위: 억원) 5,900.94 12,285.55 

FDI_베트남 (단위: 억원) 797.00 1,253.40 

FDI_미국 (단위: 억원) 4,789.92 9,530.23 

FDI_일본 (단위: 억원) 513.50 3,363.01 

FDI_기타 (단위: 억원) 10,182.61 16,897.99 

FDI 유형 (모기업거래 50% 이상) 0.12 0.33 

성별: 남성 0.63 0.48 

연령: 20대 0.14 0.35 

연령: 30대 0.34 0.47 

연령: 40대 0.29 0.45 

연령: 50대 0.19 0.39 

연령: 60대(65세 미만) 0.04 0.20 

학력: 4년제 대졸 0.26 0.44 

혼인상태: 기혼 유배우 0.70 0.46 

가구주 0.59 0.49 

업종: 제조업 0.32 0.46 

현직경력(연수) 7.12 6.59 

직장 노동조합: 유 0.18 0.38 

직장규모: 중소기업 0.75 0.43 

Observations 38,355

 

주: * 시간당 임 에 한 obs. = 33,332



2. 분석 결과

가. 해외직 투자 총액

본 에서는 해외직 투자 상국별 효과를 살펴보기 에, 해외직 투자 총액의 효과를 분석하

다. (식 1) 모형 추정 결과는 <표 5>에,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해외직 투자의 한계효과(marginal 

effect)는 <표 4>에 제시되어 있다.11) 분석 결과, 해외직 투자(총액)가 국내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

미치는 향에 있어 기업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. 기업의 경우, 정규직 확률에는 

양(+), 비정규직과 간 고용 확률에는 음(-)의 효과를 보인 반면, 소기업의 경우에는 부분 유의

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. 해외직 투자 총액이 증가할수록 그 산업에 속한 기업 근로자의 정

규직 확률은 유의하게 증가하지만, 비정규직과 간 고용 확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.12) 한편, 

해외직 투자(총액)는 그 산업에 속한 소기업 근로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확률에는 유의한 

향을 보이지 않으며, 다만 간 고용 확률은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.

<표 4> 해외직 투자 총액이 국내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미치는 향 – 한계효과(Marginal Effects)1) 

분석모형

직접고용 간접고용

정규직 비정규직

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

총 FDI  

패널
프로빗

0.0086*** -0.0007 -0.0065** -0.0001 -0.0014 0.0014**
(0.0031) (0.0019) (0.0028) (0.0018) (0.0015) (0.0006)

고정효과 
패널

0.0059** 0.0015 -0.0026 -0.0008 -0.0034** -0.0007
(0.0024) (0.0018) (0.0023) (0.0017) (0.0014) (0.0010)

주: 1) 심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평균에 고정시킨 후 계산

2) 호 안은 delta-method standard error

3) *** p<0.01, ** p<0.05, * p<0.1

해외직 투자 총액 이외에 성별, 연령, 학력, 업종, 직경력, 직장노조 유무, 기업규모 등의 개인 

 직장 특성들이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(<표 5> 참조).13) 

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질 으로 동일한 효과를 보 다. 연령 가 낮을수록(60  비 타 

연령 ), 교육수 이 높을수록(4년제 졸 이상인 경우), 제조업, 직경력이 길수록, 직장 노동조합

11) 패  로빗 분석의 경우, 추정된 계수 값들(<표 5> 참조)을 이용하여, 해외직 투자 총액이 한 단  증

가할 때 기업규모별( 기업과 소기업)로 정규직, 비정규직, 는 간 고용 확률에 미치는 향(한계효

과)을 계산하 다. 이 때 심변수(해외직 투자 총액과 기업규모 변수)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평균에 

고정시킨 후 각 확률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계산하 다.

12) 비정규직에 한 음(-)의 한계효과는 패  로빗 분석의 경우에만 유의하고, 간 고용에 한 음(-)의 

한계효과는 고정효과 패  분석의 경우에만 유의하기 때문에 단정 으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.

13) 연도별 효과는 지면 계상 추정결과가 생략되었는데, 최근으로 올수록 체로 정규직 가능성은 감소, 비

정규직과 간 고용 가능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.



이 있는 경우, 직장규모가 작을수록( 기업 비 소기업의 경우), 정규직 가능성은 높고 비정규

직과 간 고용 가능성은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. 한편, 남성은 여성보다 정규직과 간 고용 가

능성은 더 높은 반면 비정규직 가능성은 더 낮게 나타났다. 

<표 5> 해외직 투자 총액이 국내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미치는 향

변수 명

(1) 직접고용 정규직 (2) 직접고용 비정규직 (3) 간접고용

패널프로빗
(R.E.)

고정효과패널
(F.E.)

패널프로빗
(R.E.)

고정효과패널
(F.E.)

패널프로빗
(R.E.)

고정효과패널
(F.E.)

　 　 　 　
FDI stock 총액 0.0593*** 0.0060** -0.0506** -0.0026 -0.0270 -0.0034**

(0.0216) (0.0024) (0.0221) (0.0023) (0.0284) (0.0014)
FDI 유형 0.0245 0.0037 -0.0867* -0.0085 0.1849*** 0.0048
(모기업거래 50% 이상) (0.0441) (0.0054) (0.0443) (0.0053) (0.0656) (0.0031)
남성 0.4494*** - -0.5023*** - 0.1845** -

(0.0681) (0.0669) (0.0871)
연령: 20대 2.2110*** 0.1126*** -1.6318*** -0.0752*** -1.6040*** -0.0374***

(0.1276) (0.0215) (0.1188) (0.0210) (0.1520) (0.0124)
연령: 30대 2.0576*** 0.1376*** -1.5193*** -0.0956*** -1.4321*** -0.0420***

(0.1132) (0.0180) (0.1048) (0.0176) (0.1212) (0.0104)
연령: 40대 1.5664*** 0.1386*** -1.1621*** -0.1057*** -0.8799*** -0.0329***

(0.1084) (0.0147) (0.1014) (0.0143) (0.1092) (0.0085)
연령: 50대 1.0105*** 0.1237*** -0.6483*** -0.0842*** -0.6546*** -0.0395***

(0.0996) (0.0112) (0.0935) (0.0109) (0.1012) (0.0065)
4년제 대졸 1.0561*** 0.0704*** -0.8671*** -0.0687*** -0.9148*** -0.0017

(0.0710) (0.0207) (0.0678) (0.0202) (0.1072) (0.0120)
기혼 유배우 0.0947 -0.0026 -0.0992 0.0095 -0.0588 -0.0069

(0.0622) (0.0084) (0.0622) (0.0082) (0.0790) (0.0048)
가구주 0.0952 0.0223** -0.1096* -0.0216** -0.0009 -0.0007

(0.0643) (0.0093) (0.0632) (0.0091) (0.0864) (0.0054)
제조업 0.8771*** 0.1334*** -0.7497*** -0.0999*** -0.5864*** -0.0334***

(0.0741) (0.0087) (0.0726) (0.0085) (0.0908) (0.0050)
현직경력(연수) 0.0762*** 0.0094*** -0.0639*** -0.0069*** -0.0513*** -0.0025***

(0.0066) (0.0006) (0.0062) (0.0006) (0.0078) (0.0003)
유 노조 0.3296*** 0.0127* -0.2426*** -0.0028 -0.4843*** -0.0098***

(0.0635) (0.0065) (0.0637) (0.0063) (0.1025) (0.0037)
중소기업 1.8523*** 0.1460** -1.2549** -0.0515 -2.6050*** -0.0945***

(0.5901) (0.0629) (0.6028) (0.0614) (0.7845) (0.0363)
FD I sto ck 총 액  ×  중 소 기 업 -0.0644*** -0.0045* 0.0498** 0.0018 0.0756*** 0.0027**

(0.0218) (0.0023) (0.0224) (0.0023) (0.0290) (0.0013)
constant -3.3534*** 0.3583*** 2.2446*** 0.4515*** -0.6638 0.1902***

(0.5900) (0.0656) (0.6020) (0.0640) (0.7558) (0.0379)

Observations 38,355 38,355 38,355 38,355 38,355 38,355
Number of id 7,875 7,875 7,875 7,875 7,875 7,875

주: 1) 연도별 더미변수들이 포함되었으나 지면 계상 추정결과는 생략

2) 호 안은 표 오차 (패 로빗 모형은 강건한 표 오차(robust S.E.))

3) *** p<0.01, ** p<0.05, * p<0.1



나. 해외직 투자 상국별

본 에서는 해외직 투자를 주요 상국별로 구분하여 차별 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. 패  모

형 추정 결과는 <표 7>에,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해외직 투자의 한계효과(marginal effect)는 <표 

6>에 제시되어 있다.14) 분석 결과, 해외직 투자가 국내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미치는 향에 있어 

투자 상국과 기업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<표 6>에서 보면, 패  로

빗 분석(R.E.)과 고정효과 패  분석에서 도출된 한계효과의 방향성은 거의 유사하나, 후자에서 유

의성이 사라지는 경우가 (특히 소기업에서) 많이 나타났다.15) 두 분석에서 모두 유의한 경우는 

베트남에 한 해외직 투자가 기업 근로자에게 미치는 향으로, 기업 정규직 확률은 증가, 

비정규직 확률은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 다. 

<표 6> 상국별 해외직 투자가 국내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미치는 향 – 한계효과(Marginal Effects)1) 

분석모형
직접고용 간접고용

정규직 비정규직
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

패널 
프로빗

중국 FDI
-0.0002 -0.0004 0.0003 -0.0001 0.0001 0.0004**
(0.0007) (0.0004) (0.0007) (0.0004) (0.0004) (0.0002)

베트남 FDI
0.0015** -0.0009** -0.0013** 0.0008** -0.0002 0.0001
(0.0006) (0.0004) (0.0005) (0.0003) (0.0003) (0.0001)

미국 FDI
-0.0013 -0.0013** 0.0012 0.0009** 0.0002 0.0004**
(0.0008) (0.0005) (0.0008) (0.0005) (0.0004) (0.0002)

일본 FDI
0.0005 0.0010*** -0.0007 -0.0008*** 0.0003 -0.0002**
(0.0005) (0.0003) (0.0005) (0.0003) (0.0003) (0.0001)

기타 FDI
0.0000 0.0006 -0.0002 -0.0004 0.0001 0.0000
(0.0007) (0.0005) (0.0007) (0.0005) (0.0004) (0.0002)

고정효과 
패널

중국 FDI
-0.0003 -0.0005 0.0004 0.0002 -0.0001 0.0003
(0.0005) (0.0004) (0.0005) (0.0004) (0.0003) (0.0002)

베트남 FDI
0.0012*** -0.0002 -0.0010** 0.0002 -0.0003 -0.0000
(0.0004) (0.0003) (0.0004) (0.0003) (0.0003) (0.0002)

미국 FDI
-0.0003 -0.0005 0.0006 0.0004 -0.0002 0.0001
(0.0006) (0.0004) (0.0006) (0.0004) (0.0004) (0.0002)

일본 FDI
0.0004 0.0003 -0.0005 -0.0002 0.0001 -0.0001
(0.0004) (0.0002) (0.0004) (0.0002) (0.0002) (0.0001)

기타 FDI
-0.0002 0.0008* -0.0001 -0.0007* 0.0003 -0.0001
(0.0006) (0.0004) (0.0006) (0.0004) (0.0003) (0.0002)

주: 1) 심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평균에 고정시킨 후 계산
2) 호 안은 delta-method standard error
3) *** p<0.01, ** p<0.05, * p<0.1

14) 앞선 총액 기 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, 패  로빗 분석의 경우, 추정된 계수 값들(<표 7> 참조)을 이

용하여, 투자 상국별 해외직 투자 액이 한 단  증가할 때 기업규모별( 기업과 소기업)로 정규직, 

비정규직, 는 간 고용 확률에 미치는 향(한계효과)을 계산하 다. 이 때 심변수(해당 상국의 해

외직 투자 액과 기업규모 변수)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평균에 고정시킨 후 각 확률에 미치는 한계

효과를 계산하 다.

15) 국, 미국, 일본 상 해외직 투자의 효과는 고정효과 패  분석에서, 기타 국에 한 효과는 패  

로빗 분석에서 모든 경우 유의성이 없어 효과의 유무를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단하 다.



<표 7> 상국별 해외직 투자가 국내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미치는 향

변수 명

(1) 직접고용 정규직 (2) 직접고용 비정규직 (3) 간접고용

패널프로빗
(R.E.)

고정효과패널
(F.E.)

패널프로빗
(R.E.)

고정효과패널
(F.E.)

패널프로빗
(R.E.)

고정효과패널
(F.E.)

FDI_중국 -0.0013 -0.0003 0.0024 0.0004 0.0014 -0.0001
(0.0050) (0.0005) (0.0051) (0.0005) (0.0074) (0.0003)

FDI_베트남 0.0105** 0.0012*** -0.0101** -0.0010** -0.0030 -0.0003
(0.0042) (0.0004) (0.0042) (0.0004) (0.0060) (0.0003)

FDI_미국 -0.0090 -0.0003 0.0093 0.0006 0.0040 -0.0002
(0.0058) (0.0006) (0.0060) (0.0006) (0.0079) (0.0004)

FDI_일본 0.0035 0.0004 -0.0059 -0.0005 0.0065 0.0001
(0.0036) (0.0004) (0.0036) (0.0004) (0.0052) (0.0002)

FDI_기타 0.0002 -0.0002 -0.0019 -0.0001 0.0011 0.0003
(0.0050) (0.0006) (0.0052) (0.0006) (0.0072) (0.0003)

FDI 유형 0.0298 0.0031 -0.0976** -0.0084 0.2006*** 0.0053*
 (모기업거래 50% 이상) (0.0451) (0.0055) (0.0454) (0.0054) (0.0666) (0.0032)
남성 0.4698*** - -0.5187*** - 0.1578* -

(0.0680) (0.0668) (0.0874)
연령: 20대 2.1985*** 0.1127*** -1.6182*** -0.0751*** -1.5926*** -0.0376***

(0.1272) (0.0215) (0.1185) (0.0210) (0.1519) (0.0124)
연령: 30대 2.0523*** 0.1380*** -1.5119*** -0.0958*** -1.4223*** -0.0422***

(0.1128) (0.0180) (0.1045) (0.0176) (0.1212) (0.0104)
연령: 40대 1.5693*** 0.1392*** -1.1625*** -0.1062*** -0.8794*** -0.0330***

(0.1079) (0.0146) (0.1011) (0.0143) (0.1084) (0.0085)
연령: 50대 1.0170*** 0.1243*** -0.6541*** -0.0846*** -0.6520*** -0.0397***

(0.0992) (0.0112) (0.0931) (0.0109) (0.1000) (0.0065)
4년제 대졸 1.0432*** 0.0721*** -0.8577*** -0.0702*** -0.8943*** -0.0018

(0.0707) (0.0207) (0.0679) (0.0202) (0.1055) (0.0120)
기혼 유배우 0.0997 -0.0022 -0.1031* 0.0093 -0.0594 -0.0071

(0.0621) (0.0084) (0.0621) (0.0082) (0.0788) (0.0048)
가구주 0.0947 0.0218** -0.1104* -0.0213** -0.0090 -0.0004

(0.0639) (0.0093) (0.0629) (0.0091) (0.0857) (0.0054)
제조업 0.9102*** 0.1363*** -0.7753*** -0.1013*** -0.6151*** -0.0350***

(0.0719) (0.0086) (0.0704) (0.0084) (0.0871) (0.0050)
현직경력(연수) 0.0768*** 0.0094*** -0.0645*** -0.0069*** -0.0513*** -0.0025***

(0.0066) (0.0006) (0.0062) (0.0006) (0.0077) (0.0003)
유 노조 0.3359*** 0.0128** -0.2533*** -0.0030 -0.4722*** -0.0098***

(0.0636) (0.0065) (0.0640) (0.0063) (0.1019) (0.0037)
중소기업 0.2975 0.0354* -0.0535 -0.0041 -1.0148*** -0.0313***

(0.1836) (0.0206) (0.1845) (0.0201) (0.2591) (0.0119)
FDI_중국 × 중소기업 -0.0017 -0.0002 -0.0029 -0.0002 0.0131 0.0004

(0.0059) (0.0006) (0.0059) (0.0006) (0.0097) (0.0004)
FDI_베트남 × 중소기업 -0.0170*** -0.0015*** 0.0165*** 0.0012** 0.0058 0.0002

(0.0048) (0.0005) (0.0048) (0.0005) (0.0066) (0.0003)
FDI_미국 × 중소기업 0.0001 -0.0002 -0.0022 -0.0001 0.0099 0.0003

(0.0065) (0.0007) (0.0066) (0.0007) (0.0099) (0.0004)
FDI_일본 × 중소기업 0.0037 -0.0001 -0.0001 0.0003 -0.0126** -0.0002

(0.0039) (0.0004) (0.0039) (0.0004) (0.0057) (0.0002)
FDI_기타 × 중소기업 0.0039 0.0010 -0.0011 -0.0006 -0.0005 -0.0003

(0.0060) (0.0007) (0.0061) (0.0007) (0.0096) (0.0004)
Constant -1.8079*** 0.5075*** 0.9537*** 0.3854*** -1.4967*** 0.1071***

(0.2130) (0.0269) (0.2107) (0.0263) (0.2705) (0.0155)

Observations 38,355 38,355 38,355 38,355 38,355 38,355
Number of id 7,875 7,875 7,875 7,875 7,875 7,875

주: 1) 연도별 더미변수들이 포함되었으나 지면 계상 추정결과는 생략

2) 호 안은 표 오차 (패 로빗 모형은 강건한 표 오차(robust S.E.))

3) *** p<0.01, ** p<0.05, * p<0.1



IV.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

1. 분석 자료  모형

본 장의 분석에는 앞선 고용형태 분석에서와 동일한 자료,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 투자 자료와 

KLIPS 개인 패 데이터를 산업별로 매칭한 자료를 사용하 다.16) 본 장의 분석에서는 종속변수가 

연속 변수(continuous variable)인 근로자의 시간당 임 이므로 고정효과(F.E.) 패  모형을 이용하

여 추정하 다. 기본 추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. 

            ×    (식 2)

 식에서 는 근로자 개인 의 년도 시간당 임 (로그 값)으로, 시간당 임 은 [월평균임

×(12/365)]÷[주당정규근로시간/7])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.17) 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앞

장의 고용형태에 한 분석에서와 동일하다. 본 장의 분석에서는 개인  직장 특성 변수들() 

 근로자의 성별은 시간불변인 계로 고정효과 모형에서 추정될 수 없으므로 포함하지 않았다. 

각 고용형태 집단별로 나 어, 즉 ① 직 고용 정규직, ② 직 고용 비정규직, ③ 간 고용 샘  각

각에 해 (식 2) 모형을 추정하여, 고용형태에 따라 해외직 투자의 임 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

살펴보았다.

2. 분석 결과 

가. 해외직 투자 총액

본 장에서는 해외직 투자가 국내 근로자의 임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는데, 여기에서는 우선 

총액 기 의 해외직 투자의 효과에 해 먼  살펴본다.  (식 2) 모형 추정 결과는 <표 9>에, 

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해외직 투자의 한계효과는 <표 8>에 제시되어 있다. 분석 결과, 해외직

투자 총액이 국내 근로자의 시간당 임 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는 간 고용에 해서만 유의한 

효과가 나타났다. 기업규모에 상 없이, 정규직과 비정규직 시간당 임 에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

지 않았고, 간 고용 임 에는 음(-)의 효과를 보 다. 이는 해외직 투자 총액이 증가할수록 그 

산업에 속한 간 고용 근로자의 임 은 감소함을 의미한다.

16) 다만 종속변수가 시간당 임 인 계로 샘  수가 다소 감소하 다.

17) 주당정규근로시간에 과근무 포함.



직접고용 간접고용

정규직 비정규직

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

총 FDI 
-0.0040 -0.0019 0.0024 -0.0029 -0.0216* -0.0255**

(0.0026) (0.0021) (0.0094) (0.0057) (0.0131) (0.0106)

<표 8> 해외직 투자 총액이 국내 근로자의 시간당 임 에 미치는 향 - 한계효과(Marginal Effects) 

주: 1) 호 안은 delta-method standard error

2) *** p<0.01, ** p<0.05, * p<0.1

해외직 투자 총액 이외에 연령, 학력, 혼인상태, 가구주, 업종, 직경력, 직장노조 유무 등의 개

인․가구  직장 특성들이 근로자의 시간당 임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(<표 

9> 참조).18) 연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 에만 역U자형(상승하다 감소하는) 효과를 보 고 간

고용에는 유의한 향을 보이지 않았다. 정규직의 시간당 임 은 30∼40 에 가장 높고 비정규의 

시간당 임 은 40 에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인다. 학력수 과 업종, 직장노조는 정규직 임 에만 유

의한 향을 보인다. 정규직 근로자는 4년제 졸 이상이거나 제조업 종사자인 경우, 직장 노동조

합이 있는 경우, 유의하게 높은 시간당 임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. 직경력은 고용형태에 상

없이 근로자의 임 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. 이러한 정(+)의 효과는 모든 

형태의 근로자에게 나타나지만 간 고용 근로자에게 가장 크게 나타났다. 한편, 혼인상태는 정규직

과 간 고용 임 에, 가구주 여부는 직 고용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 에 유의한 효과를 보 다. 

기혼 유배우인 경우, 정규직 근로자는 유의하게 높은 시간당 임 을 받지만 간 고용 근로자는 유

의하게 낮은 임 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어, 상반된 결과를 보 다. 근로자가 가구주인 경우에는 정

규직과 비정규직 공히 시간당 임 이 상 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.

18) 연도별 효과는 지면 계상 추정결과가 생략되었는데,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규직, 비정규직, 간 고용, 

모든 고용형태에서 시간당 임 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.



<표 9> 해외직 투자 총액이 국내 근로자의 시간당 임 에 미치는 향 - 고정효과(F.E.) 패  분석 결과

변수 명
(1) 

직접고용 
정규직 임금

(2) 
직접고용 

비정규직 임금

(3) 
간접고용 

임금

　 　 　 　
FDI stock 총액 -0.0040 0.0024 -0.0216*

(0.0026) (0.0094) (0.0131)

FDI 유형 0.0059 -0.0165 0.0149

(모기업거래 50% 이상) (0.0061) (0.0173) (0.0276)

연령: 20대 0.1548*** 0.0223 -0.0675

(0.0263) (0.0686) (0.1243)

연령: 30대 0.2110*** 0.0558 0.0634

(0.0229) (0.0526) (0.0937)

연령: 40대 0.2008*** 0.1372*** 0.0050

(0.0197) (0.0401) (0.0703)

연령: 50대 0.1666*** 0.1184*** -0.0172

(0.0164) (0.0281) (0.0457)

4년제 대졸 0.0703*** 0.1251 -0.0419

(0.0226) (0.0913) (0.1906)

기혼 유배우 0.0207** -0.0135 -0.1503**

(0.0094) (0.0345) (0.0655)

가구주 0.0534*** 0.1018*** -0.0536

(0.0104) (0.0355) (0.0754)

제조업 0.0553*** 0.0257 0.0117

(0.0111) (0.0350) (0.0583)

현직경력(연수) 0.0078*** 0.0084*** 0.0135***

(0.0007) (0.0021) (0.0045)

유 노조 0.0153** 0.0346 0.0628

(0.0069) (0.0259) (0.0432)

중소기업 -0.1101 0.1445 0.0876

(0.0693) (0.2497) (0.3348)

FDI stock 총액 × 중소기업 0.0021 -0.0053 -0.0038

(0.0025) (0.0093) (0.0124)

Constant 8.5549*** 8.1843*** 9.0410***

(0.0734) (0.2573) (0.3522)

　 　 　 　
Observations 26,315 5,755 1,262

Number of id 6,082 2,545 609

R-squared 0.4208 0.2223 0.3906

주: 1) 연도별 더미변수들이 포함되었으나 지면 계상 추정결과는 생략

2) 호 안은 표 오차, 

3) *** p<0.01, ** p<0.05, * p<0.1



직접고용 간접고용

정규직 비정규직

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

중국 FDI
-0.0003 -0.0006 -0.0007 -0.0008 -0.0011 0.0018

(0.0006) (0.0005) (0.0020) (0.0013) (0.0034) (0.0032)

베트남 FDI
-0.0011** -0.0006* 0.0009 0.0007 -0.0001 -0.0002

(0.0005) (0.0003) (0.0019) (0.0010) (0.0027) (0.0021)

미국 FDI
0.0003 -0.0005 0.0016 -0.0015 -0.0057 -0.0007

(0.0006) (0.0005) (0.0028) (0.0014) (0.0040) (0.0034)

일본 FDI
0.0001 0.0000 0.0034** -0.0009 -0.0044* 0.0010

(0.0004) (0.0003) (0.0016) (0.0007) (0.0025) (0.0015)

기타 FDI
-0.0010 -0.0008* -0.0029 -0.0001 0.0003 -0.0105***

(0.0006) (0.0005) (0.0021) (0.0013) (0.0030) (0.0030)

나. 해외직 투자 상국별

다음으로 주요 상국에 한 해외직 투자가 국내 근로자의 임 에 각각 어떠한 향을 보이는지 

살펴보았다. 고정효과 패 모형 추정 결과는 <표 11>에,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해외직 투자의 한

계효과는 <표 10>에 제시되어 있다. 분석 결과, 해외직 투자가 국내 근로자의 임 에 미치는 

향에 있어 투자 상국과 기업규모, 고용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. 통계 으로 유의한 

경우 거의 부분 음(-)의 효과를 보 으며, 특히 정규직과 간 고용에 한 음(-)의 효과가 유

의한 경우가 많았다. 구체 인 국가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 우선, 국과 미국에 한 

해외직 투자는 고용형태와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국내 근로자의 임 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

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 다음으로, 베트남에 한 해외직 투자는 정규직 임 에만 음(-)의 효과를 

보이며, 비정규직과 간 고용 임 에는 유의한 향을 보이지 않았다. 이러한 베트남 효과는 기

업규모에 상 없이 질 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, 정규직의 경우 기업에 한 향력이 더 크

게 추정되었다. 한편, 일본에 한 해외직 투자는 기업 비정규직 임 에는 양(+)의 효과, 간 고

용 임 에는 음(-)의 효과를 보이는 등, 기업 근로자에게만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

다. 반면, 기타 국으로의 해외직 투자는 소기업의 경우에만 유의한 효과를 보 다. 기타 국에 

한 해외직 투자가 증가할수록 그 산업에 속한 소기업 정규직과 간 고용 근로자의 시간당 임

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.

<표 10> 상국별 해외직 투자가 국내 근로자의 시간당 임 에 미치는 향 - 한계효과(Marginal Effects)1)

주: 1) 심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평균에 고정시킨 후 각 고용형태별 임 에 미치는 한계효과 계산

2) 호 안은 delta-method standard error

3) *** p<0.01, ** p<0.05, * p<0.1



<표 11> 상국별 해외직 투자가 국내 근로자의 시간당 임 에 미치는 향 - 고정효과 패 분석 결과

변수 명
(1) 직접고용 
정규직 임금

(2) 직접고용 
비정규직 임금

(3) 간접고용 
임금

FDI_중국 -0.0003 -0.0007 0.0011
(0.0006) (0.0020) (0.0034)

FDI_베트남 -0.0011** 0.0009 -0.0001
(0.0005) (0.0019) (0.0027)

FDI_미국 0.0003 0.0016 -0.0057
(0.0006) (0.0028) (0.0040)

FDI_일본 0.0001 0.0034** -0.0044*
(0.0004) (0.0016) (0.0025)

FDI_기타 -0.0010 -0.0029 0.0003
(0.0006) (0.0021) (0.0030)

FDI 유형 0.0052 -0.0196 0.0313
 (모기업거래 50% 이상) (0.0062) (0.0179) (0.0285)
연령: 20대 0.1543*** 0.0243 -0.0713

(0.0263) (0.0688) (0.1244)
연령: 30대 0.2106*** 0.0586 0.0557

(0.0229) (0.0528) (0.0939)
연령: 40대 0.2001*** 0.1400*** 0.0015

(0.0197) (0.0402) (0.0704)
연령: 50대 0.1657*** 0.1192*** -0.0164

(0.0164) (0.0282) (0.0463)
4년제 대졸 0.0699*** 0.1361 -0.0480

(0.0226) (0.0915) (0.1895)
기혼 유배우 0.0203** -0.0161 -0.1336**

(0.0094) (0.0345) (0.0654)
가구주 0.0533*** 0.0991*** -0.0498

(0.0104) (0.0355) (0.0748)
제조업 0.0578*** 0.0260 -0.0006

(0.0110) (0.0344) (0.0576)
현직경력(연수) 0.0078*** 0.0084*** 0.0143***

(0.0007) (0.0021) (0.0046)
유 노조 0.0148** 0.0334 0.0620

(0.0069) (0.0260) (0.0434)
중소기업 -0.0431* 0.0728 0.0291

(0.0226) (0.0826) (0.1358)
FDI_중국 × 중소기업 -0.0003 -0.0001 0.0006

(0.0007) (0.0023) (0.0045)
FDI_베트남 × 중소기업 0.0006 -0.0002 -0.0001

(0.0005) (0.0020) (0.0032)
FDI_미국 × 중소기업 -0.0007 -0.0030 0.0049

(0.0008) (0.0030) (0.0049)
FDI_일본 × 중소기업 -0.0000 -0.0043*** 0.0054**

(0.0005) (0.0016) (0.0027)
FDI_기타 × 중소기업 0.0002 0.0028 -0.0108***

(0.0008) (0.0024) (0.0040)
Constant 8.4786*** 8.2241*** 8.6533***

(0.0321) (0.0979) (0.1562)

Observations 26,315 5,755 1,262
Number of id 6,082 2,545 609
R-squared 0.4214 0.2254 0.4055

주: 1) 연도별 더미변수들이 포함되었으나 지면 계상 추정결과는 생략

2) 호 안은 표 오차

3) *** p<0.01, ** p<0.05, * p<0.1



V. 결론 및 시사점

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직 투자가 국내 근로자의 고용형태(정규직 여부 등)와 임 에 미

치는 효과를 실증 으로 분석하 다. 이를 해 산업 수 의 해외직 투자 자료와 개인 패 자료

를 연결하여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통제하는 방법론을 사용하 다. 기업별 해외직 투자액 신 

산업 수 의 투자액을 사용하면, 해외직 투자의 직 효과뿐만 아니라 간 효과도 포착 가능한 장

이 있다. 즉, 해외직 투자를 하는 기업의 근로자들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직 투자를 

하는 기업이 속한 산업 내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어나는 효과를 종합하여 추정할 수 있다. 한 선

행연구들과는 달리 산업 수 의 집계 자료가 아닌 개인별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해외직 투자의 효

과 추정 시 개인의 특성이 미치는 향을 통제하여 보다 엄 한 추정결과를 제시하고자 하 다. 

이에 더하여 해외직 투자의 효과가 상국이나 기업규모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모형을 

구성하고 추정결과를 제시하 다는 에서 본 논문이 차별성을 가진다. 

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. 우선, 투자 상국, 기업규모에 따라 해외

직 투자가 국내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(<표 12> 참조). 기업 

근로자의 경우 해외직 투자가 고용형태 면에서 체로 유리 – 정규직 확률은 증가, 비정규직이

나 간 고용 확률은 감소 - 한 것으로 보이며, 특히 베트남 해외직 투자의 효과가 매우 유의하

게 나타났다. 이러한 결과는 해외직 투자 증가로 국내에서 행정․ 리․감독, 연구개발․기술 업

무 등을 담당하는 정규직에 한 수요가 특히 (해외직 투자를 주도하는) 기업을 심으로 증가

한 것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. 한 해외직 투자로 인해 총고용량이 감소하는 경우 해고가 상

으로 어려운 기업 정규직이 덜 감소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. 다음으로, 해외직 투자는 국내 근

로자의 임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경우 체로 부정 인 향을 보인다(<표 13> 참조). 특히, 

베트남 해외직 투자는 기업규모에 상 없이 정규직 근로자의 임 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. 

이는 베트남과 같은 개도국에 한 해외직 투자는 임 활용 등 비용 감을 목 으로 이루어질 

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. 해외직 투자를 통해 상 으로 값싼 해외노둥력으로 체

함으로써 국내 근로자의 임 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( 체재로 인한 가격 하 효과).19) 

본 연구는 고용의 양이 아닌 질  측면에 한 해외직 투자의 효과를 우리나라의 개인수  자료

를 이용하여 분석한 최 의 시도라는 에서 학술  기여가 있다.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투자 상

국, 기업규모 등에 따라 해외직 투자의 질  고용효과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, 해외진출 지원

이나 규제, 외경제정책 입안․수정 시 이러한 차별  효과에 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. 

19) 를 들어, 제조업 정규직 에는 생산직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, 해외직 투자를 통해 국내 정규생산

직  상 으로 고임 인 근로자를 렴한 해외노동력으로 체하면, 국내 정규생산직, 따라서 정규직

의 평균 임 수 이 하락할 수 있다. 한 이러한 체성은 그 가능성만으로도 상력을 감소시켜 임 상

승 억제나 임 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.



직 고용 간 고용

정규직 비정규직

기업 소기업 기업 소기업 기업 소기업

총 FDI (+)† (-) (-) (+)
국 FDI (+)
베트남 FDI (+)† (-) (-)† (+) (-)
미국 FDI (-) (+) (+)
일본 FDI (+) (-) (-)
기타 FDI (+) (-)

직 고용 간 고용

정규직 비정규직

기업 소기업 기업 소기업 기업 소기업

총 FDI (-) (-)

국 FDI

베트남 FDI (-) (-)

미국 FDI

일본 FDI (+) (-)

기타 FDI (-) (-)

<표 12> 해외직 투자가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미치는 향 분석결과(한계효과) 종합

주: 1) (+): 정  효과,  (-): 부정  효과,  ( ) 빈칸: 비유의

   2) †표시는 패  로빗과 고정효과 패  분석 모두에서 유의한 경우를 나타냄.

<표 13> 해외직 투자가 국내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임 에 미치는 향 분석결과 종합

주) (+): 정  효과,  (-): 부정  효과,  ( ) 빈칸: 비유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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